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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여행지 관심도, 수도권 늘고 제주․경상․전라 줄고
- 근거리 ․ 단기간 여행 증가로 수도권 집중화 커져

- 지자체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 노력 필요해

  해외여행은 증가하고 국내여행이 감소하면서, 국내여행지에 대한 선호도 바뀌고 있다. 국

내 주요 여행지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 2년 사이에 크게 변했다. 수도권과 강원도에 대한 관

심은 커진 반면 제주도, 경상권, 전라권은 줄었다. 여행의 근거리 ․ 저비용 ․ 단기간화 경향

에 대응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.

 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수행하는 ‘주

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’(매주 500명 조사)에서 특정 시도를 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

전보다 더 커졌다’는 반응을 관심도라 하고, ’18년 상반기 결과를 ’17년 상반기, ’16년 상반

기와 비교했다. 11개 지역으로 조사한 결과를 편의상 6개 광역으로 묶어 지난 2년간의 변

화를 확인했다[그림1].

  ▲’18년 상반기 결과를 보면 제주도에 대한 관심도가 62.7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은 강원

도가 50.1%로 뒤를 이으며 상위권을 이뤘다. 수도권은 27.9%, 경상권 27.7%, 전라권

25.6%로 상위권의 절반 수준이었으며, 세 권역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. 충청권은 16.9%로 

낮았다. 

 

  ▲’17년 상반기와 비교한 금년 상반기의 관심도는 수도권만 작은 증가(0.6%p)가 있었을

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했다. 특히 경상권(-1.6%p). 전라권(-1.5%p), 강원도(-1.3%p)

의 감소가 뚜렷했다. 이는 ’17년 5월 사상 최장의 징검다리 연휴로 여행 패턴이 변화했기 

때문이다.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면 ’18년 상반기의 변화는 ’16년 상반기와 비교하는 것이 

더 안정적이다.

 

  ▲2년 전인 ’16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금년 상반기는 수도권이 무려 4.9%p, 강원도가 

2.0%p 증가했다. 반면,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인 전라권(-3.3%p), 경상권(-2.4%p)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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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(-1.7%p)는 적지 않은 감소가 있었으며, 2년 연속 감소했다. 수도권의 2년 연속 증

가와 제주도 ․ 경상권 ․ 전라권의 2년 연속 감소는 전체 인구의 1/2에 달하는 수도권 거주자

가 근거리 ․ 단기간 여행에 보다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. 숙박여행 보다는 당일여행을 택하

는 경향이 늘고 있고,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를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.

  [그림1] ’18 상 국내여행지 관심도 및 변화 (% ‘더 커졌다’)

  관광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현 정부 관광정책의 핵심과제다. 그러나 소비자는 

국내관광 보다는 해외관광을 원하고, 근거리 ․ 단기간 여행으로 이동하는 추이가 확연하다. 

지역특화 콘텐츠 발굴과 지역 연계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끌어갈 한국형 

DMO(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) 사업에 기대를 걸어본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(연간 2만 

6천명 조사)을 대상으로 하는 ‘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’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매주 업데이트되

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.consumerinsight.kr/travel 에서 볼 수 있으며, 2016-2017년 조사 

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(리포트 다운로드 받기)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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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첨부] 11권역 별 국내여행지 관심도 (% ‘더 커졌다’)

’18 상반기

(A)

’17 상반기

(B)

’16 상반기

(C)

차이, %p

’18상-’17상

(A-B)

’18상-’16상

(A-C)

(사례수) (6,553) (6,578) (6,600) - -

제주도 62.7 63.1 64.3 -0.4 -1.7 

강원도 50.1 51.4 48.1 -1.3 2.0 

수도권 27.9 27.2 22.9 0.6 4.9

서울 29.4 28.1 24.9 1.3 4.5 

경기/인천 26.3 26.4 21.0 -0.1 5.3 

경상권 27.7 29.3 30.1 -1.6 -2.4 

부산 44.6 46.2 45.6 -1.6 -1.0 

경남/울산 20.7 22.7 24.8 -2.0 -4.1 

경북/대구 17.8 19.0 19.9 -1.2 -2.1 

전라권 25.6 27.1 28.9 -1.5 -3.3 

전남/광주 28.8 29.0 32.6 -0.2 -3.8 

전북 22.4 25.2 25.2 -2.8 -2.8 

충청권 16.9 17.5 17.3 -0.6 -0.3 

충남/대전 17.3 18.2 19.0 -0.9 -1.7 

충북 16.6 16.8 15.5 -0.3 1.1 

Q. 요즘 ‘OOO’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… (% ‘더 커졌다’)

   ’18년 상반기는 1월~5월까지의 조사 결과임


